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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만 했다 하면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핸드폰을 

놓지 못했던 연애 초반. 그러나 연애 2년이 넘어간 지금, 

남자친구는 일정한 시간, 일정한 레퍼토리로 마치 기계

처럼 말을 꺼낸다. 단 3분 만에 끝나버린 통화에 매일 뜨

겁던 핸드폰은 식어버린 남친의 마음처럼 차가웠고, 품

에 없으면 안 됐던 충전기는 저 멀리 구석에 있은 지 오

래다. 시간이 지나도 영원할 줄 알았는데 점점 다가오고 

있는 끝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저린다.

이별을 경험한 이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겪어봤을 것이

다. 보통 헤어지는 커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이별을 맞이한다.

그렇다면 커플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별을 결심할까? 

인터넷매체‘인사이트’가 이별을 예감하는 상황을 소

개했다.

▣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연애를 하다 보면 가끔 상대방과의 미래를 그려보곤 

한다.

그런데 현실적인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그 미래가 암

담하거나 현재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각자의 길을 위해 끝을 내는 커플이 매우 

많은 편이다.

▣ 무관심 혹은 연락 문제

흔히 말하는‘권태기’를 극

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점점 상대에게 관심이 꺼지

고, 오히려 상대가 없으면 더 

마음이 편해지는 상태가 되

면 다시 돌이키기란 힘들다. 

연락조차 귀찮아져 점점 뜸

해지고 결국에는 의도적으

로 연락을 피하는 일까지 발

생한다.

▣ 반복되는 싸움에 지쳤을 때

“그만하자 지친다!”라는 말은 이별할 때 단골로 등장

하는 멘트이다. 이 말은 즉 싸움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

라 포기하려는 뜻으로, 이대로 헤어지길 원하는 말이기

도 하다.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말

로도 설득이 안 되는 제일 비참한 상황이다.

▣ 사랑받는 느낌이 없고 의무적이라고 느낄 때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닌 의무적으로 연인의 본

분을 다하고 있다는 걸 상대는 쉽게 알아차린다.

대화는 하고 있지만, 형식적이고 딱딱한 멘트를 들을 

때마다 차라리 벽과 대화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한다. 

없느니만 못한 연인의 태도에 결국 상대를 놓아줘야겠

다고 굳은 마음을 먹는다.

▣ 서로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음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초반의 풋풋함과 설

렘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한쪽만 사랑이 식는 경우도 있

지만, 보통은 양쪽이 모두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고 일

명‘합의 이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좋게 헤어지는 이별은 없다지만 이런 경우는 비교적 깔

끔하고 최선의 엔딩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감으로 전화하는 남친
이별을 ‘예감’하는 상황  거무스름해진 피부는 녹

차물로 헹군다.

 피부가 평소보다 검어져 

있을 때는 산성으로 기울었

다는 증거다.

세안 뒤 헹굴 때 식힌 녹차

물로 패팅한다. 녹차에 포

함되어 있는 엽록소가 피

부에 흡수되어 피부가 중

성으로 되기 때문이다.

피부는 산성이 되면 검어지고 알카리성이 되

면 희어진다.

 피로해진 피부에는 검정콩과 레몬을 삶
아서 먹는다.

식물성 단백질인 콩이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아

는 사실이다. 특히 검정콩은 피부에도 좋고 모발

에도 좋다. 

설탕이나 간장을 넣지 않고 콩을 넣어 맛을 낸

다. 레몬만으로도 콩에 있는 달콤한 맛이 믹서되

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염분 과잉은 피부를 거칠게 한다.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염분 과잉이다. 땀

은 피부를 거칠게 할 뿐만 아니라 화장이 잘 안 

먹는 원인도 된다.

화장이 잘 안먹는 것을 방지 하려면 피부에 화

장수만을 쓰도록 한다. 화장수는 약산성인 것

을 쓰고 목욕도 날마다 하여 땀을 내서 염분을 

흘려버려야 한다. 목욕 후에는 분을 발라준다.

다한증(多汗症)인 사람은 소금기 있는 것을 너

무 많이 먹지 말고 차 같은 것도 될 수 있는대로 

피하는 것이 좋다.

■  피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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